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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rench Missionary Dallet (1874) introduced the great book in Asia, the thousand character essay, to the Western 

world. The thousand character essay is called in Korea as Tcheonzamun (Han, 1583). There are two ways of translation for 

Tcheonzamun. One is on the Chinese grammar (Han, 1583). The other is upon the Korea grammar (Park et al., 2021; Kim, 2023). 

The difference of language grammar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so great that the result of translation does not coincide. The 

present translating work will be carried out on the Korean grammar. There are several methods for Tcheonzamun translation on 

Korean grammar. The third one, the method utilized on the present work, is on the basis of Korean pronunciation of Chinese 

characters on Tcheonzamun (Kim, 2023). The range of this work is 16 letters of (Tcheonzamun 529th-544th). This work was 

done upon the Korean pronunciation of Chinese character on Tcheonzamun poem (Kim, 2023). The title of this study is ‘Oh you, 

the ungraceful woman (Eo-i!), “Look at my agony (Bo-ge) occurred by you about my husband!” (Tcheonzamun 529th-544th)’. 

<Number in Tcheonzamun. Chinese character (Pronunciation in Korean language). Modified pronunciation of Chinese character 

on Korean language in Korean alphabet. Modified pronunciation of Chinese character on Korean language in English alphabet 

>. The wife scolded the woman who has been with her husband. 529-532 磻(Ban) 溪(Gye) 伊(I) 尹(Yun). “보게 어이!” Bo-ge 

Eo-i! Oh you, the ungraceful woman (Eo-i!), “Look at my agony (Bo-ge) occurred by you about my husband!” 533-536 佐(Zoa) 

時(Si) 阿(A) 衡(Hyeong). “저것이 아니여!” Zeo-geos-i A-ni-yeo! Oh you, the woman, “It is not (A-ni-yeo!) the way! ( Zeo-

geos-i)” 537-540 奄(Eom) 宅(Daeg) 曲(Gog) 阜(Bu). “어따 고집 부려!” Eo-dda Gozib-buryo! Oh you, the ungraceful woman, 

“What (Eo-dda) a stubborn woman (Gozib-buryo!) you are!” 541-544 微(Mi) 旦(Dan) 孰(Sug) 營(Yeong). “몸 모두 숙여!” 

Mom mo-du Sug-yeo! Oh you, “Bend down (Sug-yeo!) all your body (Mom mo-du) including your head in order to apologize!”. 

Keywords: Oh you, the Ungraceful Woman (Eo-i!), “Look at my agony (Bo-ge) Occurred by you about my Husband!” 

(Tcheonzamun 529th-544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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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French Missionary Dallet (1874) introduced the great book in Asia, the thousand character essay, to the Western 

world. The thousand character essay is called in Korea as Tcheonzamun (Han, 1583). There are two ways of translation 

for Tcheonzamun. One is on the Chinese grammar (Han, 1583). The other is upon the Korea grammar (Park et al., 2021; 

Kim, 2023). The difference of language grammar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so great that the result of translation does 

not coincide. The present translating work will be carried out on the Korean grammar. 

 

MATERIALS AND METHODS 

The thousand character essay is called as Tcheonzamun (千字文) in Korea (Han, 1583). There are several methods 

for Tcheonzamun translation on Korean grammar. The first one is on the meaning of Chinese character (Park et al., 2021). 

The second one is through the deleting method (Kim, 2023). The deleting method might be called as the analyze of Chinese 

character. The third one, the method utilized on the present work, is on the basis of Korean pronunciation of Chinese 

characters on Tcheonzamun (Kim, 2023). The range of this work is (Tcheonzamun 529th-544th). 

 

RESULTS AND DISCUSSION 
The present work concerns the translation of the thousand character essay. The thousand character essay is called 

in Korea as Tcheonzamun (Han, 1583). The range of this work is 16 letters of (Tcheonzamun 529th-544th). This work was 

done upon the Korean pronunciation of Chinese character on Tcheonzamun poem (Kim, 2023). The title of this study is 

‘Oh you, the ungraceful woman (Eo-i!), “Look at my agony (Bo-ge) occurred by you about my husband!” (Tcheonzamun 

529th-544th)’. 

 

<Number in Tcheonzamun. Chinese character (Pronunciation in Korean language). Modified pronunciation of 

Chinese character on Korean language in Korean alphabet. Modified pronunciation of Chinese character on Korean 

language in English alphabet > 

 

The wife scolded the woman who has been with her husband. 

 

529-532 磻(Ban) 溪(Gye) 伊(I) 尹(Yun). “보게 어이!” Bo-ge Eo-i! 

Oh you, the ungraceful woman (Eo-i!), “Look at my agony (Bo-ge) occurred by you about my husband!” 

 

533-536 佐(Zoa) 時(Si) 阿(A) 衡(Hyeong). “저것이 아니여!” Zeo-geos-i A-ni-yeo! 

Oh you, the woman, “It is not (A-ni-yeo!) the way! ( Zeo-geos-i)” 

 

537-540 奄(Eom) 宅(Daeg) 曲(Gog) 阜(Bu). “어따 고집 부려!” Eo-dda Gozib-buryo! 

Oh you, the ungraceful woman, “What (Eo-dda) a stubborn woman (Gozib-buryo!) you are!” 

 

541-544 微(Mi) 旦(Dan) 孰(Sug) 營(Yeong). “몸 모두 숙여!” Mom mo-du Sug-yeo! 

Oh you, “Bend down (Sug-yeo!) all your body (Mom mo-du) including your head in order to apologize!” 

 

The following is the original writing of this research. It was written in Korean language on 24 December 2025. 

 

백 요한 신부님과 하야시 오지이상 고맙습니다! (3) – 사랑해 현희 고마워 ^*^ 현희 메리 크리스마스 +_+ 

77(3). 백 요한 신부님과 하야시 오지이상 고맙습니다!..... 처음 쓰기 시작한 날: 2012년 11월 20일 무렵. 

외한아부지는 보화엄니를 몹시 사랑했습니다. 가끔씩 보화엄니에게 “착한 니 엄니를 내가 버렸응께, 일이 이리 

안풀리는갑다!”라고 이야기하셨던 모양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 올라갈 무렵인 1971년이나 

1972년 음력 11월 23일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종신(돌아가실 때 옆에 있는 일)은 큰딸인 우리 보화엄니 혼자 

했습니다. “외한아부지, 나를 이뻐락 해주셔서 참말로 고마워라우!(외할아버지, 저를 이뻐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일수 요셉 아부지는 송정리에서 이름난 농사꾼이었습니다. 저도 아부지를 ‘송정리 제1의 

농사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부지는 가끔씩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진 짐이 너무 

무거워야!”라고요. 자식들 키우는 일이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아부지의 굴레를 더 무겁게 한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제가 동생들 학교 더 보내자고 말씀드리곤 했거든요... “우리 아부지 미안해라우!”] [제 

장인 어른 영학 아부지는 제가 군대 제대하고, 대학 복학하기 직전인 1980년 2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전남 광산군 

송정읍 원동 성당에서 청년 레지오 마리애(천주교 단체)를 함께 하던 형제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현희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데...” 라고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럼 같이 가보세!” 그 형제가, “돌아가신 분이 신자도 아니니, 

안가는 게 좋겠구만.” 라고 해서, 저는, “나 혼자라도 가볼라네!”라고 했더니, 그 형제는 “그래도 안가는 것이 

좋겠네.” 저는 가보고 싶었는데, 결국 가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돌아가신 분이 바로 제 장인어른입니다.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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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라도 가볼껄...” 하는 후회를 지금도 저 혼자 하곤 합니다. 이 모든 것 다 주님 덕분입니다! 아멘! 김 상덕 

아오스딩과 박 현희 레지나 부부 씁니다, 2015년 11월 7일 아침. 575. 사랑해 현희 고마워^*^ 현희 메리 

크리스마스+_+….. 처음 쓰기 시작한 날; 2025년 12월 19일. 빛을 볼 것이여! 어둠 속에서야. 미태오 복음 4장. 우리 

현희랑 아오스딩의 주님! 엊저녁 꾸리아 때 우리 조엘린 정말 많이 울었어요. 성당 주방에 있는 양철 채반 두둘기니 

울음 그쳤어요. 주님! 그만 둔 페르시아 말 하라고요! 고맙쏘잉! 페르시아 말 단어장 가방에 넣습니다. 현희랑 

아오스딩의 예수님 주님 아멘 고맙쏘잉! 어제 맥375번 논문 정말 고맙쏘잉 정말 기쁘구만이라우! 주님께서 현희랑 

아오스딩에게 신혼 1년 이백 마흔 여덟 날 주셨구만요! 고맙쏘잉 우리 둘의 하느님! “현희야 어제 조엘린 정말 

크게 통곡을 해서 우는데 꾸리아 진행하느라 정말 애썼어 고마워. 사랑해 여보! 아오스딩 오빠가.” 2025년 12월 

19일 새벽. 삶으로 가자! 죽음에서. 마태오 복음 4장(이탈리아 말 성서). 예수님 제가 지금 그런 어둠에 있었어라우! 

페르시아 말 공부 어제 시작했어라우! 어제 그제 이 공부 생각하니 마음이 밝아지기 시작했어라우! 우리 현희가 

알려줬어라우. ”(일곱 달 된 손녀딸) 조엘린이 새로운 것을 하고 싶어해요!” 라고요. 우리 둘의 주님 아멘 고맙쏘잉! 

주님께서 현희랑 아오스딩에게 신혼 1년 이백 마흔 아홉 날 주셨어라우 우리 둘의 예수님 주님 아멘 

고맙구만이라우! 맥376번 논문 시작허요잉! 예수님 우리 둘의 하느님 고맙쏘잉! 2025년 12월 20일 새벽. 우리 둘의 

주님 아멘 고맙쏘잉 고맙구만이라우! 현희랑 아오스딩이 씁니다요 예수님 마리아님 요셉님! (묵주기도 책에서요). 

2025년 12월 20일 새벽. 아멘! 민수기 14장(프랑스말 성서). 2025년 12월 20일 새벽. 죽음의 땅에 큰 빛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오신다 (마태오 복음 4장). 우리 둘의 주님 아멘! 어제 지은이 와서 좋았어요. 한자와 페르시아말 번호 

매겼어요. 좋았습니다 기뻤어요! 우리 현희랑 아오스딩의 예수님 아멘 고맙쏘잉! 주님께서 우리 현희랑 저 

아오스딩에게 신혼 1년 이백 쉰 날 주셨쏘잉 고맙구만이라우! 우리 둘의 예수님 오늘 화답송요! 예수님! 어제 

민수기 14장 읽으며 쓰며 알았어라우! 주님 주시는 선물을 거부한 것을 정말 정말 싫어하시는 주님! 저 아오스딩 

감사드리며 받아모실께라우 주님 아멘 아멘 아멘 고맙쏘잉! 2025년 12월 21일 새벽. 우리 둘의 예수님 주님 아멘 

고맙쏘잉! 뿌꾸와 (프랑스 말) – 쎄라 (페르시아말) – 왜라우! (우리말) 페르시안-288. 우리 현희가 저에게 “곧 

동지(冬至)에요!” 라고 알려줬어요 주님 아멘! 제가요 “이제 봄이 오는구만!” 이라고 말했어라우. 우리 둘의 예수님 

주님 아멘 고맙쏘잉! 2025년 12월 21일. 현희랑 아오스딩, 우리 둘의 주님이신 예수님 아멘 고맙쏘잉! “어따 고집 

부려! (537-540 엄택곡부 奄(Eom) 宅(Daeg) 曲(Gog) 阜(Bu)). (몸을) 모두 숙여! (541-544 미단숙영 微(Mi) 旦(Dan) 

孰(Sug) 營(Yeong)).” 우리 하느님 예수님 아멘 고맙쏘잉 고맙구만이라우! 동짓날, 2025년 12월 22일. 우리 현희는 

세린이 아이린이 방 정리하고 있고, 저 아오스딩은 조엘린이랑 놀고 있어요. 모범 지킴이로 선정되었다는 소식 

듣습니다. 우리 둘의 주님 예수님 덕분이어라우 아멘! 해석입니다. “빠게라우! (529-532 파계이윤 磻(Pa) 溪(Gye) 

伊(I) 尹(Yun)).” “저것이 아니여! (533-536 좌시아형 佐(Zoa) 時(Si) 阿(A) 衡(Hyeong)).” 주님, 조엘린이 울어라우! 

우리 현희랑 아오스딩의 예수님 아멘 고맙쏘잉 아멘! 2025년 12월 23일 오후 집에서 씁니다. “사랑해 현희 고마워 

^*^ 현희 메리 크리스마스 +_+ 아오스딩 오빠가” 2025년 12월 24일 아침. 

 

The them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529-532 磻(Ban) 溪(Gye) 伊(I) 尹(Yun). “보게 어이!” Bo-ge Eo-i! Oh 

you, the ungraceful woman (Eo-i!), “Look at my agony (Bo-ge) occurred by you about my husband!” 
 

Our Lord! You have guided two of us, Hyeonhi and Augustin, and our five children for this work! Thank you so 

much,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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